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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Youngzun. “The Children’ Self-Actualization through the Needs of Safety and Belonging: Outside 

Over There and Ladybug Girl and Bumblebee Boy.” Studies in English & Literature 46.3 (2020): 

233-251. This paper sets out to explain the need and self-actualization of children in the psychological 

views of Maslow’s theory of self-actualization. The discussion in this essay will be limited to children in 

the middle of the Pre-operation Period (aged 4 to 7 years) and the beginning of the Concrete Operational 

Period (aged 7 to 8 years). This paper focuses firstly on children’s safety need provided by family 

stability and secondly on the need of belonging through friendship, which are related to the second and 

the third stage of self-actualization. For this purpose, I will look at how a young girl fantastically fulfills 

her wishes for her family safety in Maurice Sendak's Outside Over There. Then, I will explain how a 

school girl depicted in Jacky Davis's Ladybug Girl and Bumblebee Boy successfully makes a friendship 

by achieving a sense of belonging with her friends. These children achieve their self-actualization 

according to their different ages and development stages. (Hannam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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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아동의 자아실현 

인간의 삶은 원초적인 욕구(Id)에서 발현하지만 이 근원적인 충동들에 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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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그러나 여기에 내재된 생명 에너지(libido)는 삶을 구현시

키는 원천이다. 이러한 생명 에너지는 인간의 삶에 근원적 동기를 제공해주는 동

시에 창조적인 문화를 만들게 하는 사고와 행동의 바탕이기도 하다. 

생명유지에 필요한 가장 낮은 단계에 속한 욕구일수록 더 강열하고 갈급하게 

나타난다. 이 “본래적인 첫 번째 욕구가 좌절되면 통제하기 힘든 충동으로 발현

되어 표출된다”(Steenbakkers et al 2). 이러한 “생리적인 욕구들이 만족이 되

어야만 기본적 욕구들을 결정하고 촉진시키는 강력한 원초적 충동들이 멈춰지기 

때문이다”(Meslow 1943, 375). 원초적 본능에 담긴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

되어야만 사회문화적인 상위 계층의 욕구들이 발현될 수 있다. 

매슬로(Meslow)의 이론에 따르면 하위욕구가 충족된 후에는 더 높은 단계의 

욕구들이 나타나고, 이들은 욕구의 위계에 따라서 5단계로 구축된다. 1단계는 생

리적 욕구로 배고픔, 갈증, 잠, 배설 등을 해소하고 신체를 보존하고 유지하려는 

향상성(homeostasis)이다. 2단계는 안전과 관련된 욕구로 가족관계를 유지시킴

으로써 심리적, 정신적, 물질적 안정을 추구한다. 3단계는 소속감에 대한 욕구인

데 자신이 속한 집단으로 부터 사랑과 애정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이다. 4단계는 

사회적 성공을 통하여 존경과 유능함을 인정받기 위한 욕구이다. 마지막 단계인 

5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로 “일상생활”(Maslow 1987, 202)에서 혹은 “사회봉

사활동으로 자신이 가진 창조성을 실현하려는 욕구이다”(Maslow 1987, 201). 

이러한 자아실현은 개인적으로 “내적인 완전한 통합”을 달성하여 자신의 잠재적

인 능력을 실현시킴으로써 긍극적으로는 “본인과 세계(혹은 사회) 사이의 화해

와 통합”(Maslow 1987, 205)을 성취하려는 끝없는 노력이다.  

그동안 매슬로의 자아실현에 관한 이론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비판을 

받아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아실현에 대한 이론은 아동들의 삶을 조

명해보는 일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애초에 그는 세상에 대한 경험과 이해

가 부족하고 정체성도 없고 자립심 등도 결핍된 “어린 사람들(youngsters)” 

(Maslow 1987, 26)에게는 자아실현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자아실현이 지닌 창조성은 성취보다는 인성 혹은 개성(personality)”에

서 나온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대담함, 용기, 자유, 자발성, 명석함, 통합성, 자기

인정”(Maslow 1968, 160) 등과 같은 내적특징들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창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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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특징들은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의 자아형성, 자존감의 발달, 조망수용능력과 

상호적인 사회성의 발달 등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면에서 매슬로

의 욕구의 충족과 자아실현에 대한 이론을 성장기에 있는 아동에게 적용시킬 수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매슬로의 이론에 대한 연구들은 아동의 자아실현이라는 측면

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다. 몇몇 논문들은 “매슬로의 위계이론을 골격으로 

하여 아동들의 욕구에 대한 연구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Steenbakkers et 

al. 2). 그동안 많은 논문들은 아동들의 욕구, 소망, 갈망 혹은 동기에 대한 논의

보다는 이들이 지닌 인지적,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들에 대한 병리적 연구

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아동들의 자아실현에 대한 개념화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아동들이 보여주는 병리적 문제보다는 이들의 욕구 혹은 동기

에 대한 연구로 바뀌고 있다”(Steenbakkers et al. 1). 아동과 성인들이 보여주

는 욕구와 자아실현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아동들에게 자아실

현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매슬로의 자아실현 이론은 

“한 개인이 사회 속에서 복지와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방향을 제시

해주기 때문에 올바른 성인으로 인격과 사회성을 발전시켜야 하는 아동들에게도 

성장과 발달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매슬로의 이론은 아

동들의 “학습 그리고 성장과 발달을 자극시키는 개념과 이에 필요한 방법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음이”(Heylighen 39) 규명되었다. 

아동들의 욕구충족과 자아실현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먼저 아동들의 생리적

인 욕구에 해당하는 “향상성, 안정감, 보호, 보상, 탐험(혹은 놀이)”(Heylighen 

39) 등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들이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매슬로의 1단계 

생리적 욕구충족은 주로 0-2세에 해당하는 영아들에게 해당된다. 2단계의 신체

적 안전에 대한 자아실현은 대체로 학령기이전의 아동들과 관련이 된다. 아동들

에게 생리적 욕구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된다면 3단계인 우정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나오게 된다. 이 3단계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단체생활을 통

한 우정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충족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들

의 성취는 아동들의 자아실현과 직결된다. 성장과 발달이란 측면에서 이러한 자

아실현은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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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직 발달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회성을 성인들만큼 발전시키기 못한 

아동들의 자아실현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이들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아와 

자존감의 형성과정과 그리고 이를 통한 사회성의 발달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이처럼 성장과 발달이란 관점에서 살펴볼 적에 4단계인 사회적 성공의 욕구

충족과 5단계의 최종적인 자아실현은 성인에게 관련될 뿐 아동들에게는 해당되

지 않는다. 성인들처럼 사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성공, 부와 명예를 획득할 

수 없는 아동들의 자아실현은 성인들과 차별화되는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아동들의 자아실현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이 속한 나이뿐만 아니라 이

들이 속한 발달단계가 지닌 특성에 따라서 욕구의 충족과 자아실현에 대한 의미

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아동의 발달과 성장이라는 맥락에서 자아실현의 문제를 논의해볼 필

요가 있다. 영아들은 어머니의 품에 안긴 채로 젖 먹고, 잠자고, 배설하는 등의 

생리적인 욕구들을 충족시킨다. 이러한 감각운동기(0-2세)에는 몸의 향상성, 정

서적 안정감, 신체의 유지와 보존 등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들이 충족되어야 한

다. 대체로 감각운동기와 전조작기 초반의 전개념 단계인 0-3세에 속한 영아와 

유아는 매슬로의 1단계에 해당하는 생리적 욕구의 충족을 통한 자아실현과 관련

된다. 에릭 칼(Eric Carl)의 �배고픈 애벌레�(The Very Hungry Caterpillar)는 

애벌레가 매일매일 음식을 먹고 번데기에서 나비로 성장하는 이야기로1 영아

(0-2세)가 유아(2-3세)로 성장해가는 상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생리적이고 

신체적인 욕구충족은 영아들에게 자아실현이다. 

영아는 감각운동기를 거쳐 전조작기 초반인 2살 경에 도달하면 유아로 성장한

다.2 3세 정도에 도달한 아동들은 현실과 환상들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으며 “마

법적인 힘들이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Berk 242). 3-5세에 

도달한 아동에게는 3단계인 가족이 제공하는 사랑과 안전에 대한 욕구가 나타난

다. 아동들은 예측이 가능하고 “규칙적이고 질서 있고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가

  1 이영준. �배고픈 애벌레�와 �깊은 밤 부엌에서�에 나타난 전능적 판타지 읽기 . �동화와 번역�. 

37(2019)을 참고 할 것. 

  2 2-4세에 들어선 아동들은 기본적인 언어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들 아동들은 친근한 주변의 사람

들과 대상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현실을 구별하고 중요도에 따라 사물의 순서를 규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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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잘 자란다”(Meslow 1943, 377). 부모의 헌신적인 돌봄과 안정된 가정생

활은 아동들로 하여금 신체적 안전에 대한 욕구들을 충족시키고 자아실현을 하

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활론적인 사고로 인하여 이들의 욕구충족과 자아

실현은 현실적이라기보다는 마법적이고 환상적인 방식으로 표출되는 경향이 강

하다. 

가정과 안전에 대한 2단계의 욕구가 해소되면 3단계인 친구집단에 대한 우정

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나타난다. 전조작기 말기이나 구체적 조작기 초기에 속

한 6-7세 정도의 아동들은 친근한 집을 떠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인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 이들 아동

들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과 우정을 쌓고 친분을 얻어 소속감의 욕

구를 충족시키며 점진적으로 사회화되기 시작한다. 마법적이고 환상적인 세계보

다는 현실세계를 인식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특히 이 시기의 아동들

에게 우정을 통한 소속감의 성취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는 급우들과 교류하

면서 올바르게 자아와 자존감을 형성하고, 조망수용능력과 같은 상호적인 사회

성을 키워야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자아실현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기반영적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 친구들과 우정을 쌓고 소속감을 획득하는 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아동들의 욕구와 자아실현을 설명하기 위하여 전조작기 중반과 

구체적 조작기 초반에 도달한 4-8세 정도의 아동들로 한정시켜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이는 매슬로의 5가지 욕구 중에서 2단계에 속한 가족관계적 안정감에 

대한 욕구와 3단계에 속하는 친구집단에 대한 우정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충족에 

대한 연구에 집중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먼저 모리스 센닥(Maurice 

Sendak)의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Outside Over There)를 통하여 어린 아

동이 가족관계적 안전에 대한 소망을 환상적으로 충족시키는 2단계의 욕구와 자

아실현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다음 제키 데이비스(Jacky Davis)의 �무당벌

레 아가씨 룰루의 친구사귀기�(Ladybug Girl and Bumblebee Boy)에 묘사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의 친구사귀기를 살펴보면서 3단계인 우정과 

소속감의 충족을 통한 자아실현에 대하여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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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 안전에 대한 욕구와 자아실현 

매슬로의 안전에 대한 2단계의 욕구충족은 직관적 단계에 속한 4-6세 정도인 

아동들의 자아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가족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진지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가족에 의한 돌봄과 충족을 통하여 안정감

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킨다. 이들의 자아실현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보

호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충족도 필요하기 때문에 가정을 통하여 양육이 체계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들의 인지능력이 발달함에 따라서 신체적 안전에 대한 욕구뿐만 아니라 

안정된 생활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난다. 신체를 보호하고 만족스러운 양육

을 받고 싶은 욕구는 이 시기의 아동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아실현이다. 모리스 

센닥의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는 괴물 도깨비인 고블린(Goblins)들에게 납치

된 동생을 구해오는 어린 아이의 모험이 담긴 환상적 판타지다. 이 마법적 이야

기는 어린 아동의 가족적 안전에 대한 욕구와 자아실현이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주인공인 아이다(Ida)의 자아실현은 사실적이라기보다는 가상적으로 충족되는데 

자기중심적이고 환상적인 방식으로 표현된다. 

4-5세 정도에 도달한 아이다는 셀만(R. Selman)3에 따르면 자기중심적 수용

단계(egocentric viewpoint)에 도달해 있는 아동이다. 자기중심적 조망수용을 

하는 탓에 사물들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사고와 행동을 내보인

다. 그녀의 감정과 생각은 자기중심적이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

  3

   

셀만의 조망수용단계 연령 특징

level 0 자기중심적 조망수용 3~6 아동들은 자신과 다르게 조망 못한다. 

level 1 사회정보적 조망수용 6~8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고 인

식하기 시작한다.

level 2 자기반영적 조망수용 8~10

타인의 관점을 고려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타

인의 반응을 예측하나 두 관점을 동시에 고려 못

한다,

level 3 제3자적 조망수용 10~12
자신과 타인의 관점을 동시에 고려하며 타인도 

동일하게 하는 사실을 안다. 

level 4 사회관습적 조망수용 12~15
사회적 가치체계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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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신과 다르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아이다처럼 

자신과 다른 사람이 별개의 존재라는 사실 알고 있으나, 자신과 타인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조작기 후반인 직관적 단계에 

속한 그녀는 상호적 관계가 표상하는 “사회적 견해를 구분하지 못하며 (…) 사회

적 행동의 이유에 대한 원인과 결과 관계도 구분하지 못한다”(Santrock 399). 

아직 취학 전이라 가정에만 머물러 있는 아이다와 같은 어린 아동들은 집밖의 사

회현실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이다 또래의 아동들은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고 종종 

혼란을 겪곤 하는데”(Beck 329), 이들은 아이다의 경우처럼 객관적인 조망수용

능력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이다. 직관적 단계에 속한 그녀(4-6세)는 현실과 환

상을 구분할 수 있지만 물활론적(animistic) 사고로 인하여 환상적인 경향이 매

우 강하다. 이 시기에 속한 아동들의 표상능력은 종종 기발하고 매우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그런 까닭에 세상을 인식하는 “이들의 사고는 왜곡

되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자기중심적 경향”(Beard 24)이 강하기 때문

이다. 이는 “지각적 판단에 의존한 직관적 사고”(Beard 26)로 인하여 그녀의 인

식능력이 감각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탓이다. 더 나아가 괴물인 고블린에 의하여 

어린 동생이 납치되는 사건과 같은 인지적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에 부딪치면 이

들은 아이다처럼 마법적(초현실적)인 힘에 의존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내

보이는 특징이 있다.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안정감을 확보하고 가족 간

의 결속력을 확고하게 함으로써 아이다가 자신의 내적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아를 

실현하는 이야기이다. 아이다는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집에 머물러 있는 아동으

로 환상이나 상상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상시킨다. 직관적 단계(4-7세)에 

도달한 아이다는 타인의 존재를 인지하고 식별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사고의 범

위가 주로 가족관계에 한정된 상태에서 집밖의 현실경험이 부족한 그녀에게 가

족관계는 세상 그 자체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에게 가족에 의한 돌봄을 통하여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녀는 가족 간의 사랑과 

결속감이 지닌 실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가족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인지능력

을 가진 아동이다. 그러므로 만일 부모가 직업, 집, 저축, 건강보험 등을 상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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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면 생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녀는 커다란 불안

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의 첫 장면을 보면 아버지가 배를 타고 멀리 떠난 

뒤 슬픔에 잠겨있는 어머니는 울고 있는 어린 동생을 버려두고 우울증에 빠져 의

욕을 잃은 체 바다만 응시하고 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먼 바다로 떠난 아

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망연자실한 상태가 되자 사랑과 애착의 주체가 상실되고 

물질적인 충족과 가정의 안정감이 무너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자신과 가족의 

안전에 대한 위협과 이에 따른 불안, 공포와 두려움을 강하게 느끼게 된 아이다

는 마음을 달래고 어린 동생을 잠재우기 위하여 뿔 나팔4을 분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아이다는 가족의 결속과 안전을 위해 용감하게 엄

마의 역할을 대신한다. 

그러나 예상치 못했었던 위기상황이 곧바로 닥쳐온다. 아이다가 울고 있는 동

생을 달래면서 잠시 그림을 보며 나팔을 불고 있는 사이에 고블린5들이 나타나 

동생을 납치한 후 얼음인형을 놓고 사라진다. 잠시 후 동생을 껴안자마자 얼음이 

녹고 이에 동생이 납치된 사실을 알아 챈 아이다는 “내 동생을 훔쳐 가다니! 못

된 고블린이 내 동생을 신부로 삼으려 한단 말이야?”라고 말하며 엄마의 우비를 

입고 나팔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 동생을 찾으러 밖으로 뛰어 나간다. 가족에 대

한 사랑과 애정 그리고 의무과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지만 동생을 보살피는 일은 

아이다에게 아직은 벅차 보인다. 동생이 납치되는 그림에 쓰여 있듯이 사실 어린 

그녀는 “불쌍한 아이”일 뿐이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부딪친 아이다의 불안한 내면심리와 분노가 벽면에 걸린 2

개의 그림을 통하여 잘 표현되어 있다. 하나는 해바라기가 그려진 그림이고 다른 

하나는 바다 위에서 배가 항해하는 그림이다. 첫 번째인 해바라기 그림을 보면 

납치된 동생을 찾으려는 절박한 욕구와 소망이 투영된 듯이 수많은 해바라기 꽃

들이 피어나 동생을 찾으려는 듯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다. 두 번째 그림을 보

  4 뿔 나팔은 일종의 초기전이대상이다. 초기전이대상은 보호자가 부재할 때 보호자의 현존을 환상

적으로 불러일으킴으로써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고 위안을 제공해주는 친근한 대상들을 가리킨다.

  5 잉글랜드의 신화에서 난쟁이의 모습을 한 심술궂은 정령이다. 숲이나 동굴에 산다고 하며, 어린

이와 말을 좋아하며, 말의 갈기를 빗거나 나쁜 어린이를 잡아간다고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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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바다 위에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풍우에 떠밀리는 난파선이 그려져 있

는데”(Nikolajeva & Scott 101-102), 거센 풍랑과 좌초할 듯이 보이는 난파선

은 동생을 잃은 아이다가 얼마나 속으로 애를 태우고 있으며 분노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 준다. 아직 언어적 표현능력 혹은 정신적 표상능력 이 부족한 아이다에

게 이 두 그림들은 그녀의 속마음을 시각적으로 보다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다.

동생을 찾겠다는 단호한 결단력을 보여주지만 이러한 아이다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일방적인 환상)과는 달리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가 않다. 동생이 납치됐다는 

사실에 당황하여 그녀가 서두르는 바람에 고블린들이 동생을 데려간 방향을 알

지 못하고 우왕좌왕 헤매게 되었다. 아직 어린 그녀는 동생의 납치라는 사태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상황에 대처하고 해결하기에는 아직 미숙

하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먼 바다에서 “아이다야, 빗속을 거꾸로 가는구나. 이

제 몸을 돌리렴. 나팔을 연주해 고블린들을 잡고 아기의 결혼도 막으렴!”하는 아

빠의 노랫소리가 꿈결처럼 들려온다. 이 노랫소리의 도움을 받아 그녀는 동생이 

납치된 방향을 알게 된다. 저 멀리 바다로 나간 아빠의 노랫소리가 마치 마법처

럼 동생이 납치된 곳을 알려준 것이다.6

납치된 동생을 구해오는 일은 비록 환상의 세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일지라도 

애초부터 아이다가 홀로 감당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임무였다. 그러나 그녀는 

어머니의 노란 비옷이 지닌 능력을 빌리고, 먼 바다에 있는 아빠의 도움과 나팔

이 가진 마법의 힘으로 고블린들을 물리치고 마침내 동생을 구해 낸다. 동생을 

납치한 고블린들을 찾아낸 아이다가 나팔을 불자 이에 신이 난 고블린들은 춤을 

추기 시작한다. 고블린들이 춤추다가 모두 바다 속으로 빠져드는 상황에서도 즐

겁게 박수를 치는 한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납치된 아이다의 동생이었다. 아

이다는 나팔을 불어 위기를 모면하고 아이로 변장한 고블린들 속에 숨겨진 동생

을 찾아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여기서 뿔 나팔은 마법적인 힘을 가진 도구로 사용 된다. 아이다는 “이 뿔나팔

의 마법을 이용하여 고블린들의 마음을 동요시키고 고블린들로 하여금 미친 듯

이 춤을 추게 하여”(Nodelman 122) 모두 바다 속에 빠트려 죽인다. 이처럼 아

  6 아빠의 노래 소리는 아이다에게 초기전이대상으로 작용한다. 부모가 항상 반복해서 들려주었던 

친숙한 노래 소리 역시 초기전이대상으로 아이들이 위기상황에 빠졌을 때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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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면 마법이나 환상을 통해서 해결하

는 직관적 단계에 속한 아동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주인공의 정서적 감

정이나 내적 심리를 상징적으로 또한 가시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는 가운

데”(Nikolajeva & Scott 101), “신비롭고 마술적인 리얼리즘”(Nodelman 170)

이 잘 나타나있다. 아이다는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다소 현실적으로 반응하지만 

동생의 납치사건을 해결하는 일에는 물활론적인 마법에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아이다의 모험 판타지가 보여주듯이 그녀의 ”정신적 표상행위는 환상적인 가상

놀이(make-believe)” (Berk 242)로 표출된다. 

아이다는 가족에 대한 소속감을 인식하는 가운데 동생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

을 환상적인 판타지를 통하여 충족하고 실현한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에 부딪

친 “아이다가 그녀에게 너무 크고 맞지 않은 비옷을 입었듯이 처음에는 어머니

의 역할을 하기에는 준비가 되지 않았었다”(Nikolajeva & Scott 102). 그러나 

가족에 대한 애정과 안전에 대한 욕구를 빼앗아간 고블린들에 대하여 아이다는 

분노한다. 이러한 분노는 장녀로서 동생을 돌봐야 하는 책임감과 의무에 따른 부

담과 책임감을 떠맡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고블린들은 아이다

의 소중한 애착대상인 동생을 빼앗아 감으로써 가족을 지키려는 그녀의 자존심

을 훼손하고 안전에 대한 욕구에 큰 상처를 입혔기 때문이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부주의 때문에 잃어버린 동생을 찾기 위해 어른이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기꺼이 떠맡는다. 

아이다가 동생을 돌보는 장면을 보면 “아이다의 신체크기의 반 정도 되는 동

생과 그녀의 발이 신체 크기에 비해 과도하게 그려져 있어 아이다가 감수해야 하

는 삶의 무게를 느낄 수 있다”(Nikolajeva & Scott 101). 고블린에 의해 동생이 

납치되기 전부터 아이다는 어린동생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고 돌보아 왔었다. 그

러나 동생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닥치자 그녀는 두려움을 느끼는 가운데 

자신의 능력을 의심했었다. 그러나 “얼음인형과 바뀐 아이를 가슴에 앉는 장면을 

통하여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하지 못했음을 인식하게 된”(Nodelman 234) 

후에 아이다는 심경에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러한 상상적 위기는 비록 가상적

인 판타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정신적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 

가족이 와해되는 위기상황에 처한 아이다는 심리적 중압감에도 불구하고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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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내서 동생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난다. 그녀가 이렇게 용감한 행동을 취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사실상 자신과 동생이 동일시되는 가운데 동생을 구하는 일

은 자신의 신체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구하고 자신의 안전을 대리적으로 확보

하는 행위이다. 동생과 그녀는 하나인 동시에 가족으로써 공동운명체인 것이다. 

동생에 대한 사랑과 애정 속에는 그녀가 가족과 부모로부터 마땅히 받아야할 내

적갈망과 욕구가 담겨있다. 여기에는 자신이 동생처럼 납치되는 위기상황에 빠

졌을 경우 당연히 가족이 혹은 부모가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이 표

현되어 있다. 

집으로 돌아온 아이다는 “아빠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아빠를 위해서 엄마와 

여동생을 지켜다오. 아빠는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라고 쓰인 아빠의 편지를 보게 

된다. 그녀는 아버지가 편지에서 부탁한대로 어머니와 동생을 돌보는 일을 완벽

하게 수행하였다. 아이다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가족이 위태롭게 된 상

황을 받아드리고 이를 극복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사랑을 적극적인 행동을 통하

여 실현시킨 것이다. 아이다는 가족과 동생을 위험으로부터 구해내고 가족과 신

체적 안전에 대한 욕구를 환상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그녀의 나이와 발달단계에 

맞는 자아실현하게 된다. 

III. �무당벌레 아가씨 룰루의 친구사귀기�: 

소속감에 대한 욕구와 자아실현

아이다와 같은 전조작기 아동들은 가족관계와 관련된 안전에 대한 욕구충족과 

자아실현을 자기중심적인 환상적 판타지를 통하여 실현시킨다. 그러나 전조작기 

말기(6-7세)로 다가가게 되면 “요정과 고블린 그리고 현실적인 기대를 파괴하는 

황당한 사건들”(Berk 242)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된다. 구체적 조작기(7-11

세)에 들어서면서 아동들은 환상적 경향에서 벗어나 점진적으로 현실을 받아들

이는 변화를 겪게 된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는 아동들은 “같은 나이 또래, 반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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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있는 동료로서 호감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사회적 행동”(Berk 609)인 상호

성(reciprocity)을 배우게 된다. 이들에게 양방향 교류를 가능케 하는 상호성이 

생겼다는 사실은 조망수용능력이 생겼다는 의미이다. 조망수용능력은 “자기중심

성”에서 벗어나 탈중심성에 기반을 두고 “다원적으로 전망”(Selman & Byrne 

803)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다. 친구들과의 우정과 소속감을 증진시키는 조망수

용능력은 아동들로 하여금 상호적 관계를 촉진시키고 증진케 해준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6-7세)들은 자기중심인 조망수용을 가진 

이전 단계의 아동들과 달리 보다 발전된 사회정보적 조망수용능력을 가지게 된

다. 단체생활을 통하여 “타인들의 입장이 되어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알 수 있고 타인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Berk 466). 

그러나 사회정보적 조망수용눙력을 가진 이들 아동들은 “다른 아동들이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Berk 466)하지만 아직 상대방의 생각

과 감정까지는 조망하지는 못한다. 이들은 “타인들을 다른 생각과 감정을 지닌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식적 대상으로만 본다”(Selman & Byrne 804). 탈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상호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을 내보인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이들 아동들이 친구들의 의견에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7-8세경에 도달한 아동들은 보다 발전된 자기반영적 혹

은 상호적 조망수용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이들 성장한 아동들은 자기중심

성에서 벗어나 상당부분 탈중심화되기 때문이다. 자기반영적 조망수용능력을 가

진 아동들은 “타인의 관점을 상호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타인의 관점에서 

자신의 생각, 감정과 행동을 조망할 수 있고 타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상호

성을 체득하게 된다”(Berk 466). 특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친구관

계를 성공적으로 맺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조망하고 수용할 수 있

는 자기반영적(상호적) 조망능력이 요구된다. 

데이비스의 �무당벌레 아가씨 룰루의 친구사귀기�는 전조작기 말이나 구체적 

조작기 초기에 도달한 아동(7-8세)이 친구관계를 성공적으로 만들어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그림책에는 빨간 바탕에 검은 점이 있는 날개옷을 입고 다니기 때

문에 무당벌레 아가씨로 불리는 7-8세 정도인 주인공 룰루가 등장한다.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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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사귀고 함께 놀고 싶어 하는 마음과 달리 친구와 노는 일에 실패한다. 친

구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려고 고심한 끝에 그녀는 마침내 친구인 샘(Sam)

과 놀이하기에 성공한다. 이러한 변화는 그녀가 탈중심화 됨으로써 상호적으로 

샘의 의견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룰루는 사회정보적 조망수용에서 벗

어나 자기 반영적인 조망수용능력을 발휘하여 친구인 샘을 설득했기 때문에 이

러한 화해와 협력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처럼 탈중심화된 룰루는 친구가 되기 위하여 샘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노력

을 한 끝에 상호적 조망수용능력을 가지게 된다. 결국 그녀는 놀이터에서 친구를 

사귀고 함께 놀이를 함으로써 또래관계가 제공하는 우정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

를 충족시키는 데 성공한다. 룰루처럼 친구인 샘과 우정을 쌓고 친분을 얻어 소

속감을 성취하는 일은 전조작기 말이나 구체적 조작기 초반의 아동에게 가장 중

요한 욕구의 충족인 동시에 자아실현이다. 이러한 아동들의 3단계인 우정과 소

속감에 대한 욕구충족과 자아실현에 대한 이야기를 �무당벌레 아가씨 룰루의 친

구사귀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무당벌레 아가씨 룰루의 친구사귀기�를 보면 룰루는 어느 날 집을 나와 엄마

와 함께 놀이터에 가간다. 무당벌레의 옷차림을 한 룰루는 길을 걷다가도 길바닥

의 갈라진 틈을 깊은 계곡으로 상상하면서 뛰어넘어 가고, 길가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숫자를 세면서 걷는다. 길에서 만난 이웃집 아주머니의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어주기도 하는 착한 아동이다. 이러한 룰루에게서 환상적인 성향

과 자기중심적인 특징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타인을 배려하는 상호적 조망능력도 

엿보인다. 그러던 중에 놀이터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친구인 샘을 만나게 된다. 

룰루와 같은 발달단계에 속한 아동들은 타인의 마음을 조망할 수 있는 사회정

보적 조망수용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룰루는 함께 놀고 싶어 하는 친구인 

샘의 마음을 알지만 의견의 차이로 인하여 결등을 겪고 어려움에 봉착한다. 샘은 

모레 위에서 땅파기 놀이를 하고 싶었지만 룰루는 자신의 멋진 장화에 흙을 묻히

기가 싫어서 땅파기 놀이를 거절한다. 잠시 후 룰루는 높은 성위에 올라가가 공

주놀이를 하지고 다시 제안하지만 여자아이를 위한 공주놀이가 싫은 샘은 이를 

또 거절한다. 그 후 룰루는 시소를 타기와 정글짐 놀이를 연달아 제안하지만 샘

은 이마저도 거부한다. 아동들은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점진적으로 탈중심화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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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타인과 관계를 

맺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결국 샘과 룰루는 투덜투덜 거리면서 서로 쏘아 보는 가운데 룰루는 “넌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하자고 하잖아”하고 화를 냈고, 샘도 역시 “넌 내가 하고 싶은 

건 안 했잖아!”하고 소리를 치며 분노한다. 서로 자기주장만을 할뿐 갈등을 상호

적으로 해결할 여지가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다. 사회정보적 수용능력을 가지고 

있는 룰루와 샘은 상대방이 자신과 함께 놀고 싶어 하는 마음을 알고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서로가 하고 싶은 놀이에 대한 정보만 확인한 채로 자신들

의 관계를 상호적으로 진척시킬 능력이 없어 보인다. 그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상

호적으로 조망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합을 하지 못하고 갈등만 키우게 된 것이다. 

이들은 함께 놀고 싶은 욕구가 강하지만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황을 받아 들

이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친구와 사귀고 의견이 다른 친구와 화해하고 함께 놀이를 해본 경험이 많지 

않은 룰루는 마음에 상처받고 자존심이 상하게 된다. 함께 놀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에 실망을 느낀 그녀는 자신과 놀이를 거부한 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속에 

상호적으로 조망해보는 탈중심화 과정을 겪게 된다. 탈중심화가 된다는 의미는 

아동들에게 자기반영적(상호적) 조망수용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함을 뜻한다.7 갈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구의 상태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능력”(Berk 447)과 

“상대가 처한 상황에 감정적으로 이입하고 이해할 수 있는”(Berk 409) 상호적 공

감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아동들은 “자기중심적인 유아기적 행동

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개인으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성장과정을 

겪게 된다”(Greenberg & Mitchell 195). 

일반적으로 룰루나 샘과 같은 어린 아동들 사이에서는 불화가 생길지라도 “서

로 적대시하는 갈등관계로 끝나는 경우는 흔치 않다”(Beck 468). 사실상 룰루와 

샘은 친구관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사귀고 함께 놀고 싶은 욕구와 동

기가 강한 아동들이기 때문이다. 구체적 조작기로 성장한 아동들의 관심은 “물질

적인 문제보다는 친구문제와 같은 사회문제로 바뀌어 진다”(Beck 468). 이들에

  7 피아제(J Piaget)는 조망수용능력의 발달을 인지적 구조의 변화에 따른 현상으로 보았다. 아동의 

사고구조가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탈중심화로 변하게 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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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단지 어떻게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노는 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문

제가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친구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적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 혼자 놀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룰루는 “이러다 정말 혼자 놀

게 되면 어쩌지?”하고 고민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갈등을 풀 수 있는 상호적 공감능력은 아동들이 동료관계를 

성공하게 해주는 중요한 사회적 능력이다. 샘을 설득해서 함께 놀아야 하는데 하

고 한동안 고심을 한 후 룰루는 “샘, 무당벌레 아가씨 놀이를 해보지 않을래?”하

고 묻는다. 그러자 “무당벌레 아가씨? 어떻게?”하고 샘이 되묻는다. “나를 봐! 무

당벌레 아가씨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 힘도 무지무지 세!”라고 하면서 철봉에 

매달린 채 날쌔게 앞으로 돌기 시작한다.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샘이 “초능력? 

우와! 대단한데”하며 초능력이라는 단어와 새로운 놀이에 흥미를 느끼며 긍정적

으로 반응한다. 이처럼 룰루가 제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Beck 469)

이 성공적으로 작동한 것이다. 

그리하여 룰루는 날개를 가진 무당벌레 아가씨가 되고 검은 색과 노란 색 줄

무늬 옷을 입은 샘은 하늘을 나는 꿀벌이 되는 변신놀이를 하게 된다. 이에 흥미

를 느낀 샘은 꿀벌에게는 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막대기까지 주워 들고 놀

이에 열중한다. 새로운 상상놀이에 들떠서 재미있게 놀게 된 그들은 언제 싸웠냐

는 듯 같이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하고 큰 소리로 함께 왜치며 괴롭힘을 

당하는 약자를 구해주기 위해 사방을 둘러본다. 그러던 중 강아지를 괴롭히는 다

람쥐를 보고 쫓아내고는 큰 승리를 거둔 영웅들처럼 즐거워한다. 

서로 친구가 된 이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룰루와 샘이 한참 재

미있게 놀고 있는 동안 잠자리 옷을 입은 말리와 나비 옷을 입은 키키가 다가온

다. 이친구들도 역시 멋진 변신놀이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이 두 친구들

은 룰루와 샘이 그랬듯이 둘 다 나비가 되고 싶다고 화를 내고 토라진 체 자신들

이 하고 싶은 놀이를 하겠다고 우기며 싸움을 한다. 아직 이들에게 자기조망적

(상호적) 조망수용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그때 룰루가 나서서 “서로 싸우지 않는

다면, 얼마든지 함께 놀 수 있어”라고 이들에게 화해하기를 권한다. “우린 힘을 

합쳐 나쁜 녀석들과 싸워야 하거든”하고 샘도 거든다. 잠시 후 새로운 생각이 떠

오른 룰루는 “잠자리는 어때? 잠자리는 불을 뿜을 수도 있어”라고 하면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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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놀이를 제안한다. “잠자리가 불을 뿜는다고? 우와. 그럼 난 잠자리가 될래”하

고 말리가 반갑게 응답한다. 

이처럼 상호적(자기반영적) 조망수용능력을 가진 “아동들은 종종 다른 아동들

의 욕구를 감안하고 수용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

다”(Beck 469). 아동들은 친구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경험하

게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해결”(Russell 207)을 하면서 성장해 간다.  잠시 시

간은 걸렸지만 룰루는 친구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스스

로 터득할 만큼 성장한 아동이다. 룰루는 이기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각

을 조율하여 샘의 입장을 수용함으로써 결국은 그와 친구가 된다. 이들은 상대방

의 처지와 상황을 신중하게 재고해보게 됨으로써 사회정보적 조망수용능력을 뛰

어넘어 상호적인 친구관계를 만들 수 있는 자기반영적 조망수용능력 체득하게 

된 것이다. 

사실상 친구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비록 서로 다른 생각을 바탕으로 시작되었

을 지라도 결국은 상호간에 공유되고 합의된 이해에 도달하게 해주는”(Tudge 

1365) 조절과정이다. 룰루와 샘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타인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열

린 마음을 통하여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뿐만 아니라 그가 처한 상황도 파악할 수 

있어 한다. 이러한 상호적(자기반영적) 조망수용능력은 “자신과 타인을 독립된 

주체로써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즉 타인을 자신처럼 대하고 타인의 관점에서 행

동을 반영하고 반성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능력”(Selman & Byrane 803)을 의

미한다. 

결국 룰루와 샘 그리고 말리와 키키 이들 모두는 친구가 됨으로써 “정서적 공

감대”(Kalat & Shiota 257)를 형성하게 된다. 이들 모두는 서로 “공유되는 지식

과 공통적인 경험”(Leadbeater 2)을 교환할 뿐만 아니라 “사건이나 행사의 경험

을 공유함으로써 서로 우정”(Mitchell 111)을 나누게 된다. 이러한 상호적 과정

을 통하여 이들은 전조작기 말기 혹은 구체적 조작기 초기에 속한 아동으로써 친

구관계를 통한 소속감과 자아실현을 성취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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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0-3세의 아이들은 1차적인 생리적 욕구의 충족에 전적으로 몰입한다. 4세 정

도에 도달한 아동들은 전조작기(2-7세)의 중반인 직관적 단계(4-7세)를 지나 구

체적 조작기(7-11세) 그리고 형식적 조작기 초반(11-12)로 성장해가면서 욕구

를 충족시키며 성장해 간다. 이 논문에서는 자아실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편

의상 아동의 나이를 대략 5세에서 11세로 한정시켜서 논의하였다. 이러한 이유

는 나이와 발달단계에 따라 성장해가는 아동들의 욕구충족과 자아실현의 독특한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구체적 조작기는 전개념 단계(2-4세)와 직관적 단계(4-7세)로 나누어져 있다. 

전개념 단계에 속한 아동들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자기중심적인 조망수용능력을 

강하게 내보인다. 직관적 단계에 들어선 아동들은 현실을 인지하지만 환상적이

고 물활론적인 경향에 더 친숙하다. 그러는 동시에 자기중심적인 조망수용능력

을 통하여 제한되고 한정된 감각적인 사고능력을 보여준다. 이들 아동들에게는 

매슬로의 2단계에 해당하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자아실현이다.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는 납치된 동생을 구

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사랑과 안정감 확보한 주인공인 아이다(4-6세)의 환상적

인 자기실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전조작기 말(6-7세)이나 구체적 조작기 초반에(7-8세)에 들어선 아동들은 유

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게 된다. 그럼으로써 환상보다는 현실세계를 반영하는 

사실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들은 단체생활을 통하여 “동료들과 보다 원

활하게 반응하여 협조적인 상호관계”(Berk 602)를 맺으면서 사회성을 키우게 

된다. 이와 동시에 이들은 사회적 조망수용능력 보다 발전된 상호조망적(자기 반

영적) 조망수용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들 아동들의 최우선 욕구는 친구들과의 우

정을 통한 소속감을 충족함으로써 매슬로의 3단계에 속한 자아실현을 하게 된

다. �무당벌레 아가씨 룰루의 친구사귀기�는 전조작기 말이나 구체적 조작기 초

반의 아동인 룰루(7-8세)가 어떻게 친구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고 우정

을 통하여 소속감을 성취하는 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3단계의 욕구충족과 자아실현을 성취하려는 성숙한 아동들은 “다른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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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대화를 들으며 협상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친구와 놀이에 몰

두함으로써 타협하는 기술을 훈련해야”(Densmore & Bauman 142-143) 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아동들은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과 상황적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탈중심화”(Selman & Byrane 803) 과정

을 겪어가게 되고 결국은상호적 조망수용능력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그 이후 구

체적 조작기 중반에 들어선 성장한 아동들의 소속감에 대한 욕구는 학교를 넘어 

주변의 공동체로 까지 확대되어 진다. 이들은 학교 밖의 친숙한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확장된 소속감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게 된다. 

성숙한 아동들에게 필요한 자아형성, 조망수용, 자존감, 상호관계적인 능력 등

에 대한 욕구충족은 이들 아동들이 사회공동체 안에서 자아실현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처럼 확장된 아동들의 욕구와 자아실현에 대

한 논의는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보다 신중하게 학술적으로 다루어져야할 주제

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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